
손명수 차관,“대륙철도는 유라시아 번영의 첨병될 것”

- 10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륙철도 상징 조형물 제막식 참석 -

□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0일(목) 서울역 맞이방에서

개최된 대륙철도 상징 조형물 ‘잇다’ 제막식에 참석하여 대륙철도

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
ㅇ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희망래일에서 대륙철도 운행의 소망을 담아

제작한 ‘잇다’ 조형물의 제막 행사로서,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,

진성준 국회의원, 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
ㅇ 손 차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은 ‘잇다’ 조형물에 각자의 대륙철도

열차표를 매달며 대륙철도 운행을 염원하였다.

□ 손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“상호 철도 연결을 통한 경계 없는

확장은 국가 간 상생번영의 핵심 기반”이라면서,

ㅇ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첨병으로서

그간 단절되었던 한반도 철도와 대륙 철도망과의 연결을 강조하

였다.

□ 한편, 이번 행사는 코로나-19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

되었으며, 이번에 제막한 ‘잇다’ 조형물은 앞으로 3개월간 서울역

맞이방에 전시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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